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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3분기 별도 영업이익 1,660억…전년比 46.3%↑
- 본업 성장 폭 넓히고 수익성 높였다…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동반 약진’-

	□ 별도 분기 총매출 사상 첫 5조 돌파… 3개 분기 별도 실적 연속 호조, 누계 영업이익 전년비 28.8% ↑
□ 3Q 연결 기준 순매출 7조 4,919억, 관계사 손익 영향으로 영업이익 461억 기록
□ 가격·상품·공간 전방위 혁신에 본업 성장세 뚜렷… 집객 효과 나타나며 고객 기반 확대
-핵심 사업 방문객수 고른 신장… 할인점 5.3%, 트레이더스8.0%, 에브리데이 11.5% 증가 
□ 트레이더스 ‘성장 질주’…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 에브리데이도 외형·수익성 ‘도약’
□ SSG닷컴·이마트24 등 주요 관계사도 손익 개선… 수익성 제고 노력 이어가




이마트가 올해 3분기도 고객 중심의 혁신을 바탕으로 본업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마트는 11일 공시를 통해 별도 기준 3분기 총매출 5조 1,040억 원(+11.1%), 영업이익 1,660억 원(+46.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기 기준 총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다.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탄탄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3분기 누계 별도 영 업이익은 3,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다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의 범위를 넓히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주요 사업의 고객 기반이 고르게 확대되며 성장세도 한층 뚜렷해졌다.

연결 기준 3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1억 원 증가한 7조 4,91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61억 원이다.


■ 가격·상품·공간 전방위 혁신에 집객력 ↑... 본업 성장에 힘 실어 
이마트는 가격·상품·공간 혁신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 본업 경쟁력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했다.

통합 매입과 대형 할인행사를 중심으로 가격 혁신을 이어가며 장보기 부담을 낮췄다. 원가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가격 투자를 확대하고, ‘고래잇 페스타’ 등을 통해 체감 혜택을 높였다. 3분기 고래잇 행사 매출과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14.7% 증가했다.

상품 혁신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초저가 상품군을 확대하고 자체 브랜드를 다양화해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실제로 이마트의 초 가성비 PL(자체 브랜드) ‘5K프라이스’는 고물가 속 돋보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의 호응을 얻으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한 공간 혁신도 주효했다. 쇼핑과 휴식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경산점은 리뉴얼 이후 매출과 방문객 수가 각각 18.4%, 8.4% 늘었다. 동탄점 역시 매출이 11.4%, 방문객 수가 7.7% 증가하며 혁신 효과를 증명했다.

이 같은 노력은 집객력 강화로 이어졌다. 올해 3분기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할인점(이마트) 5.3%, 트레이더스 8.0%, 에브리데이 11.5% 각각 신장했다. 

■ 트레이더스 역대 분기 최대 실적... 에브리데이도 매출·이익 동반 성장 
트레이더스는 3분기 총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고치를 달성했다.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1조 1,668억 원, 영업이익은 40.5% 늘어난 552억 원을 기록하며 본업 성장을 주도했다.

창고형 할인점 본연의 강점에 단독 상품과 자체 브랜드(PL), 특화 먹거리 콘텐츠를 더한 ‘트레이더스만의 성장 공식’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졌다.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T카페’ 매출은 15.5% 증가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창고형 할인점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에브리데이는 통합 매입 시너지를 살린 대형 할인 행사와 퀵커머스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3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3,995억 원,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110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퀵커머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뒷받침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관계사에서도 손익 개선이 이어졌다.

우선 SSG닷컴은 상품·멤버십·물류 운영 효율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8억 원의 손익 개선을 이뤘다. 이마트24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체질 전환을 통해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49억 원 줄인 29억 원으로 축소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방한 외국인 증가에 따른 투숙률과 객단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2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SCK컴퍼니는 e-프리퀀시 중단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453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브랜드 이미지 리커버리 활동과 함께 운영 효율화와 상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꾸준히 다져온 본업 경쟁력이 고객 기반 확대로 이어지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유통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고객이 체감하는 혜택을 확대해 시장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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